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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산재 감축 자신있어요!”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수행요원 직무교육 실시

- 4일간(4/4 ~ 4/6, 4/11) 230여 개 기관 850여 명 참석 및 교육 이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안전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민간재해예방
기관을 활용한 무료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 1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을 수행할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공개 모집한 결과 310여 개 기관이 접수했으며, 선정심사를 
통해 사업수행에 적격한 230여 개 기관을 선정했다.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는 올해 12월까지 소규모 사업장을 평균 2회 이상 
방문(총 40만 회)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10인 미만 제조업, 공사
금액 1억 원 미만 건설업 및 50인 미만 서비스업 등에서 고위험 사업장을 
중점 선정하여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에 양질의 기술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는 수행요원 대상으로 안전보건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4일간
(4/4~4/6, 4/11) 실시했으며, 230여 개 기관 850여 명의 수행요원이 참석
하여 교육을 이수했다.

  올해는 사고사망을 감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위험성평가 기반의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눈높이에 맞는 산재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
재해 감축 로드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수행요원이 소규모 사업장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관련 기준, 컨설팅 
방법, 공단 재정지원 사업 연계 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해 양질의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실시하겠다.”라며, “물리적으로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이 
모든 사업장을 점검·지도할 수 없으므로 우수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더욱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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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수행요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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